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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나선다
쟁의행위 찬반투표 87.4% 찬성 … 7·18 총파업, 쟁의권 확보 6만 명+완성차지부 확간 등 참여

금속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

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

업 등 쟁위행위를 결의했다.

노조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

까지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

‘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

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’

를 벌였다. 이번 투표에 조합원 

4만 9,544명이 참여했다. 이 가운

데 찬성 4만 3,322표, 87.4%의 압

도적인 비율로 가결했다.

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

표 가결과 쟁의 조정 절차 종료

로 합법 쟁의권을 확보해 오는 7

월 18일부터 조합원 6만여 명이 

총파업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

밝혔다. 특히 이번 투표에 지난

해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한 대우

조선해양지회가 처음 참여해 총

파업 결의에 힘을 보탰다.

노조는 예년보다 많은 조합원

이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

으로 ▲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

동정책 후퇴에 대한 실망 ▲문재

인 정부의 재벌 특혜 조선산업 

재편 시도 ▲원·하청 불공정거

래 개선과 부품사 생존 문제 등 

자동차산업 대책 부재 ▲금속산

업사용자협의회의 금속 산업 최

저임금과 원·하청 불공정거래 

개선 제안 거부에 대한 분노 등

을 들었다.

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투표에

서 대규모 사업장들이 특히 높은 

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노

조 발표에 따르면 한국지엠지부

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90%가 

찬성했다. 지난해 직고용 쟁취 

이후 첫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

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85%의 찬

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.

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오는 

7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쟁의행

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, 

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

부도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대

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. 특히 

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이 상여금

을 월할로 지급하는 취업규칙 불

이익 변경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

업에 나선다고 경고했다.


